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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1월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오피니언 리더 오찬

상황이 쉽지 않아..노사정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취약,

 

저도 감사 인사드립니다. 저나 정부 하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을 텐

데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. 심하게 말하면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

라고 생각합니다. 

 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.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을 앞장서 이

끈 분들에 대해서 인간적 애정과 인연이 깊습니다. 잘 해보고 싶은 데 부

딪힌 상황이 어렵습니다.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있고 이를 단기적 현상

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단기적인 현상 

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. 

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입니

다. 시장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인데 그것을 존중 안 할 수도 없

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경쟁력 말만 나오면 제일 저를 압박하는 게 노사

문제입니다. 그렇든 그렇지 않든 노사문제가 국내외 여론대세가 된데 대해 

딱히 반론할만한 마땅한 게 없습니다. 

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.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

태이고,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

대화를 해야 하는 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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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. 

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. 또 서민대책 나

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립니다.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. 

반면 요구는 시간을 안주는 것 같습니다.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. 대화하

고 싶은 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. 게다가 현금을 요구합니다. 

노동단체는 즉시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. 대

체로 제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

싶었습니다. 점심을 맛있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. 반찬값은 안 해도 좋으

니 밥값만 해주십시오.


